
멕시코 금융위기는 취약한 경제구조, 고페소화 정책에 따른 경상수지적자 누증, 이를 보전하기 위해 

끌어들인 단기자본의 급격한 유출, 외환보유고 고갈과 동시에 정부의 외환시장개입 능력 상실, 정치

불안 등 총체적인 문제점들이 단기간 내에 환율폭등으로 이어져 비화된 것  

 

(1) 페소화의 과대평가  

 

□ 인플레 억제와 외자유치를 위한 고페소화정책 견지  

 

ㅇ 외환정책의 기본으로 crawling peg제*를 채택, 긴축통화정책의 주춧돌로 활용 → 외환보유고 고갈 

초래**  

 

* 페소화의 대달러 환율변동폭을 소폭으로 제한하는 관리변동환율 정책  

** ('94.1월) 250억불 → (‘94.12월말) 61억불  

 

ㅇ ‘89년의 증시개방, 고금리정책, NAFTA 체결 등으로 해외자본 유치를 경주한 결과 해외단기자본의 

유입 증대  

 

* 외국인 증권투자 규모: (’92) 48억불 → (’93) 107억불  

 

ㅇ 경상수지 적자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페소화의 평가절하가 억제됨  

 

* 경상수지 적자규모: (‘91) 138억불 → (’93) 280억불  

 

 

 

(2) 미-멕시코간 금리차 축소  

 

□ ‘94년중 미국의 6차에 걸친 금리인상 조치에 따라 미-멕간 실질금리차가 ’93년말 8.41% 포인트에

서 ‘94년말 △0.7% 포인트로 반전  

 

ㅇ 이에따라 미국의 연기금 자금이 ‘94년 10월 이후 멕시코내 투자자금을 급속히 회수하기 시작  

 

(3) 멕시코 정치불안  

 

□ ‘94년 1월 치아파스 농민반란, 대통령 선거기간중 대통령 후보 암살, 집권당 내분 등으로 정정불안 

가중  



 

□ 아울러 페소화의 고평가로 수출에 애로를 겪던 기업들의 페소화 평가절하 요구가 확산, 경제위기

에 대한 불안감 가중 


